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3:1-7(현대인의 성경) 

 

1. 말씀 

1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2 그러므로 그 권력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3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를 두려워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4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쓸데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5 그러므로 꼭 벌을 준다고 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6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세금도 잘 바쳐야 합니다. 당국자들은 이 일에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7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바쳐야 할 세금은 바치고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며 존경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3. 메시지 

- 바울은 정부에 당국에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1절) 



®  

- ‘쓸데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는 말은 어떤 경고를 포함하고 있고, 공권력의 

사용에 어떤 한계나 책임을 시사한다고 생각하나요?(4절) 

® 

-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우셨다”는 이 말씀은 내 삶에 어떤 도전이나 불편함을 줍

니까?   

® 

- 바울은 왜 정부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것은 모든 경우에 해당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나요? 순종과 저항 사이에서 균

형을 잡기 위해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요? 

® 

- 부당하거나 불의해 보이는 권세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까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권위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

을까요?  

® 

- 세금이나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 -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

미일까요? 직장, 학교, 가정에서 내가 ‘선한 일’을 선택해야 했던 순간이 있다면 나눠

보세요. 

 

®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

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



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3:1-7 (통치자들에 복종)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본문은 다양한 논쟁을 낳는 

구절로 선포된 의도와는 다르게 때로 악용되기도 해왔습니다. 복음 선포가 진전될 수 

있도록 교회 내 질서 유지의 필요에 의해 강조된 말씀이, 식민지 국민들을 억압하는 

문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독재 정부가 저항 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권력은 권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지상 권력을 겸손하게 만드는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임명 받은 사명대로 권세를 

행사하지 않는 악한 권세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허락하셨으며, 성도들은 선한 양심으로 이에 순응하고 존경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다만 권세자들은 올바르게 권력을 행사할 때에만 이러한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만약 권세를 남용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도의 순종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할 때에만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반대로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저항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 

번쯤은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6. 기도 


